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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메가존과 AX 기반 디지털 업무 혁신 가속화

AI·클라우드 기술 기반 AX 업무 혁신 과제 발굴…그룹사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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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메가존 AX 기반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장지황 대표,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 임종훈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년 8월 31일)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김재교)가 국내 대표 AI·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대표이사 장지황)과 AX(AI Transformation) 기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메가존은 메가존클라우드를 비롯한 국내외 33개 계열사를 기반으로 AI·클라우드·사이버보안·디지털 마케팅·핀테크·양자컴퓨팅·피지컬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축적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등 글로벌 9개국 현지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서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와 임종훈 사장,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과 메가존 장지황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X 기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미사이언스의 제약·헬스케어 산업 전문성과 메가존의 AI·클라우드 기술력을 결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한미그룹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AX 기반 업무 혁신 과제 발굴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타 AI·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을 비롯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Hanmi AI Boost Program’을 운영하며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혁신 사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는 “AI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 도구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그룹의 AX 기반 업무 혁신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존 장지황 대표는 “AI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해당 산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 결합돼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의 제약·헬스케어 전문성에 메가존의 클라우드·AI 기반 업무 혁신 경험과 역량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 자료 문의: 안종연 대리 (02 410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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